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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를 사로잡은 ‘국내 농기자재’
950만 달러 업무협약 글로벌 존재감 발휘

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월 31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

을 내린 ‘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’에서 ‘농기계·시설자재 분야 해

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’를 개최하여 95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

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. 

 ‘수출상담회’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

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:1 오프라인 상담회다.

 이번 행사에는 32개 국내기업과 스페인, 일본, 중국 및 동남아 8개국 21

개 구매기업이 참여해 16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, 그중 19건의 업무협약

이 현장에서 체결되어 950만 달러 규모의 수출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. 

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, 해외 구매기업 선정 시 신뢰도, 구매력, 장기적 협

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, 이를 통해 국내기업별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

업체를 연결하였다. 그 결과, 지난 4월과 7월 수출상담회에서 각 760만, 

590만 달러의 업무협약 성과를 달성한데 이어, 이번 상담회에서도 눈에 띄

는 성과를 내며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.

 박찬희 스마트그린처장은 “이번 상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농산업 분야의 

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했다.”라며 “공사 역시 농산업분

야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,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

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전했다. 

 한편, 공사는 오는 11월 20일 열릴 'K-FOOD+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

회'와 독일, 베트남, 튀르키예 국제농업 박람회를 통해 우리 농산업 기업의 

해외 진출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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